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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식 <치명적 미술> 2강 

 

 

“알몸에 대하여” 

 

 

1. 서설 

 

1) 이곳에 없는 알몸이 이곳을 지배한다.  

우리는 늘 알몸을 생각한다.  

우리의 알몸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(살아) 있다. 

 

2) 알몸은 알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.  

- 다니자키 준이치로 “어떤 미인도 알몸 이상을 보여줄 수는 없다” 

- 알몸의 배우, 모델 사진 - 애초부터 알몸이었던 것처럼 여겨진다. 

- 알몸이 알몸처럼 보이려면 알몸이 아닌 것과 함께 있어야 한다.  

 

 

2. 공적 영역에서의 나체 

 

- 배심원들 앞에 선 프리네 

- 스펜서 튜닉의 집단 나체 촬영 

- 만약 목욕탕에 불이 난다면? 

요컨대, 나체는 상대적이고, 정치적이다(권력이 개입한다) 

 

 

3. 누드모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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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드모델의 일화 - 대학 실기실 

- 아카데미와 모델의 역사 

- 누드는 이데올로기적이다.  

 

 

4. 벌거벗은 임금님과 마네(Manet) 

 

19세기 중엽, 파리. 마네가 그린 나체화가 불러일으킨 소동. 

- 해당 사회의 관례, 암묵적 합의와의 충돌. 

- <풀밭 위의 점심> - 옷 입은 사람 속의 나체. 

- <올랭피아> - 매춘의 관습을 폭로하다. 

 

 

5. 아시아의 나체화 논쟁 

 

- 원래 아시아에는 나체화가 없었다. 

- 서구 문명의 도래와 함께 나체화가 들어오면서 소란이 일었다.  

- 공공의 영역, 전시장에서 여럿이서 나체화를 감상하는 오늘날의 관례는 

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한 것이다. 결코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다.  

 

 

6. 영화 “누드모델” 분석 

 

영화 <누드모델>은 소설 <미지의 걸작>을 원안(原案)으로 삼아 제작되었다.  

이하, <누드모델>과 <미지의 걸작>을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.  

 

1. 소설 <미지의 걸작(Le chef-d'oeuvre inconnu)> 

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가 1831년에 발표. 소설집 <사라진느(Sarrasine)>(이철 옮김, 문학

과지성사, 1997년)에 수록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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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영화 <누드모델(La Belle Noiseuse)> 

프랑스의 영화 감독 자크 리베트가 1991년에 제작.  

 

3. <미지의 걸작>의 등장인물 :  

1) 노(老)화가 프렌호퍼(Frenhofer) 

- 이름으로 보아 독일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다. 이 이름을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해서 ‘프

레노페르’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. 역사상으로 실재하지 않은 화가이다.  

2) 화가 니콜라 푸생(Nicolas Poussin : 1594-1665) 

- 역사상 실재했던 프랑스의 중요한 화가. 신화(神話)와 성서,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에서 

취한 제재를 정연하게 균형 잡힌 고전주의적 수법으로 묘사했다. 프랑스 근대 회화의 시조

라고들 한다. 이 소설에서는 화가의 길에 들어선지 얼마 안 된 애송이 화가로 그려졌다.  

3) 질레트(Gillette) 

- 니콜라 푸생의 애인. 역사상 실재했는지는 알 수 없다. 니콜라 푸생의 초년에 대해서는 

기록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. 소설가 발자크가 창조해 낸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. 화가 프

렌호퍼의 모델이 된다.  

4) 화가 포르뷔스(Porbus) 

- 소설에서 프렌호퍼와 니콜라 푸생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화가. 역사상으로 실재했다. 

플랑드르 출신. 원래 이름은 ‘프란스 푸르부스(Frans Pourbus)’. ‘포르뷔스(Porbus)’는 이 이

름을 프랑스식으로 표기하고 발음한 것.  

 

4. <누드모델>의 등장인물 : 

1) 노(老)화가 에두아르 프렌호퍼(Edouard Frenhofer) 

- 소설 <미지의 걸작>에서는 성(姓)만 나왔던 프렌호퍼에게 프랑스식 이름인 ‘에두아르’를 

붙였다. 1990년대 현재, 남부 프랑스의 자기 저택에서 칩거하는 화가.  

2) 화가 니콜라 바르텔(Nicolas Warthel) 

- 소설 <미지의 걸작>에 등장하는 니콜라 푸생에 대응하는 현대의 젊은 화가.  

3) 마리안(Marianne) 

- 화가 니콜라 바르텔의 애인. 화가 에두아르 프렌호퍼의 모델이 된다.  

4) 포르뷔스(Porbus) 

- 니콜라 바르텔과 마리안을 에두아르 프렌호퍼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. 소설에서는 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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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였지만 영화에서는 미술품 수집가라는 직함으로 등장한다.  

5) 리즈(Liz) 

- 화가 에두아르 프렌호퍼의 아내.  

 

5. 영화 <누드모델>의 원제가 ‘라 벨 누아죄즈(La Belle Noiseuse)’인 이유 

- ‘La Belle Noiseuse’는 ‘미녀 싸움꾼’, ‘미녀 사고뭉치’, ‘늘 말썽을 일으키는 미녀’, ‘외양은 

반반한데 남자의 골머리를 썩이는 여자’ 등을 의미한다.  

- ‘La Belle Noiseuse’는 소설 <미지의 걸작>에서 노(老)화가 프렌호퍼가 제작하고 있던 누

드화의 제목이다. 이 때문에 영화 <누드모델>에서 현대의 노(老)화가 에두아르 프렌호퍼가 

제작한 누드화의 제목도 ‘La Belle Noiseuse’가 되고, 영화의 제목도 마찬가지가 된다.  

 

6. ‘카트린 레스코(Catherine Lescault)’는 누구인가? 

- 소설 <미지의 걸작>에서 프렌호퍼가 제작하던 누드화 ‘라 벨 누아죄즈(La Belle 

Noiseuse)’의 모델이 바로 ‘카트린 레스코’이다.  

- ‘카트린 레스코’는 소설 속의 묘사를 참고하자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인 것 같

다.  

- 하지만 ‘카트린 레스코’는 역사상으로 실재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다.  

 

7. 왜 <미지의 걸작>(국역본)에는 ‘라 벨 누아죄즈(La Belle Noiseuse)’가 나오지 않는가? 

- 원서(原書)의 프랑스어 문장에는 ‘라 벨 누아죄즈’가 나오는데, 한국어 번역자는 이 이름

에 대한 번쇄한 설명을 붙이는 대신, 맥락에 따라 ‘정부(情婦)’라거나 ‘카트린’으로 바꿔 버렸

던 것이다.  

 

“[포르뷔스의 말]아아! 제가 계속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, 그리고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

‘정부(情婦)’를 보여주신다면, 전 실물 크기 형상을 가진 높고, 넓고, 깊은 그림을 그릴 수 

있을 텐데요(Ah! si je n'étais pas toujours souffrant, reprit Porbus, et si vous vouliez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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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 laisser voir votre Belle-Noiseuse, je pourrais faire quelque peinture haute, large 

et profonde, où les figures seraient de grandeur naturelle).” 소설집 <사라진느>, 98쪽.  

 

“[프렌호퍼의 말]그래, 내가 숨을 거둘 때 ‘카트린’을 태워버릴 힘 정도는 내게 남아 있을 

것이네(Oui, j'aurai la force de brûler ma Belle Noiseuse à mon dernier soupir).” 위의 

책, 113쪽. 

 

 


